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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 - 법무뉴스

법무매거진

대법원 ‘증거 남기려 폭행장면 촬영, 

초상권 침해 아니야’ 법무뉴스

〈대법원 전경〉

증거를 남기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

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

이 나왔다.

대법원 3부(주심 김재형 대법관)는 전주의 

한 아파트 주민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 3명

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(초상권 침해) 소송

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

했다고 지난 5월 12일 밝혔다.

A씨는 2018년 2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현

수막을 무단 게시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주민

에게 폭언을 했다. 이 과정을 목격한 주민 B씨

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해당 영상을 또 다른 주

민을 통해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

했다.

이후 같은 해 4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B

씨가 찾아와 항의하자 욕을 하며 B씨의 팔을 

비틀었고 결국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

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. 폭행 당시에도 B씨

는 A씨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.

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을 두 차례 촬영했

다며 초상권 침해로 B씨와 주민들이 위자료 

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

다.

1심과 2심은 “현수막 게시는 원고가 자신의 

주장과 견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진 

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

수 있다.”며 “동영상도 제한적으로 전송돼 원

고가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에 있다.”고 판시

했다. 폭행 장면 촬영도 “형사절차상 증거보

전의 필요성과 긴급성,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

되고 사회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.”며 A씨

의 청구를 기각했다.

대법원은 “원심이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

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.”며 

상고를 기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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